
 

본 발간물은 한국해양전략연구소의 저작물로서 인용 시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인도-태평양 내 일본의 중견국가 무기 전략 

▶ 발행기관: The Diplomat 

▶ 저     자: Takahashi Kosuke 

▶ 일     자: 2026년 5월 13일 

▶ 개     요   

일본의 무기수출 규제완화와 방위협력 확장은 재무장이 아닌 중견국 

간 방산 공급망 네트워크 구축 전략에 가깝다고 볼 수 있음. 모가미급(신형 

FFM) 호위함을 일본·호주·뉴질랜드가 공동 운용할 경우 부품·정비·훈련을 

공유하는 연합 해군 플랫폼이 형성되어 위기 시 대응능력이 강화될 수 

있음. 필리핀·인도네시아와의 협력은 ‘반중 동맹’이 아닌 각국의 자율성과 

공동 공급망 강화의 논리로 설계될 때 수용성이 높아질 수 있음. 이러한 

흐름은 높은 미국 의존도에 의한 위험을 완화하면서 인도-태평양 중견국의 

상호 운용성과 장기적 전략 결속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일본의 전통적인 

외교전략을 안보영역으로 확장한 것이라 볼 수 있음. 

원문 링크 클릭 

 

2. 미-중 정상회담 이후 익숙한 압박에 직면한 한국 

▶ 발행기관: The Diplomat 

▶ 저     자: Mitch Shin 

▶ 일     자: 2026년 5월 14일 

▶ 개     요   

미-중 정상회담은 호르무즈 개방과 경제협력에선 공감대를 이루었지만, 

대만과 한반도 문제에서 의미 있는 진전은 없었음. 시진핑은 대만을 “미-

중 관계의 핵심이자 레드라인”으로 규정하며 최악의 경우 충돌도 가능하다 

경고하였고, 트럼프는 공개적으로 대만을 언급하지 않아 미국의 대만 무기 

판매와 방위 공약을 어떻게 처리할지 불확실성이 커짐. 호르무즈 개방에 

대한 미-중 공조는 한국의 에너지 안보엔 이득이지만, 동시에 한국의 군사 

기여 압박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반면, 북핵 및 한반도 문제는 거의 

언급되지 않아 한국이 한미·북미·남북 대화재개 동력을 스스로 만들어야 

하는 부담을 떠안는 결과를 낳았음. 

원문 링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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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hediplomat.com/2026/05/japans-middle-power-arms-strategy-in-the-indo-pacific/
https://thediplomat.com/2026/05/trump-xi-summit-leaves-south-korea-navigating-familiar-pres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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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국과 후티 간 홍해 갈등이 이란에 준 교훈 

▶ 발행기관: Stimson Center 

▶ 저     자: Fatima Abo Alasrar 

▶ 일     자: 2026년 5월 15일 

▶ 개     요   

트럼프 정부의 2025년 ‘러프 라이더’ 작전목표는 홍해상 후티 반군의 

상선 공격 중단과 항행의 자유 회복이었지만, 실제로는 “미국 국적의 

선박만 공격받지 않으면 된다”는 수준으로 목표가 축소되었음. 그 결과 

후티군는 리베리아 선박 격침 등 선별적인 공격을 이어가며 통제력을 

유지했고, 미국은 개입 전보다 나은 해상질서를 만들지 못한 채 철수함. 

호르무즈 해협에서도 대규모 폭격과 지도부 제거에도 불구하고 이란 

체제가 분산된 권력구조와 종교·이념 결속으로 버티는 가운데, 백악관의 

목표는 ‘핵·체제 문제 해결’에서 ‘막힌 해협을 미국이 다시 여는’ 수준으로 

낮아지는 홍해에서의 패턴이 반복되고 있음. 

원문 링크 클릭 

 

4. 대만 너머, 미-중 정상회담에서의 ‘적절한 평화’ 

▶ 발행기관: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 저     자: Michael Froman 

▶ 일     자: 2026년 5월 15일 

▶ 개     요   

미-중 정상회담은 군사충돌 회피와 제한적 관계 안정 정도만 확인한 채 

큰 돌파구 없이 끝났음. 시진핑은 ‘전략적 안정의 건설적 미-중 관계’를 

내세우며 대만을 양국 관계의 핵심이자 레드라인으로 규정하고, “잘 

다루면 안정, 못 다루면 충돌”이라는 경고 메시지를 분명히 함. 한편, 

트럼프는 대만 무기 패키지에 대한 유보적 태도를 보이며 대만 방어가 

조건부임을 시사함. 양측은 이란의 핵 보유 불가와 호르무즈 해협 개방 

원칙, 중국의 이란 견제 역할 분담, 일부 관세·투자문제 논의 등 경제·기술 

협력 의지도 교환했으나, 대만문제와 AI의 군사적 활용과 같은 근본적인 

쟁점은 ‘관리 가능한 경쟁’을 유지하는 정도로 협상을 마무리함. 

원문 링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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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S 카톡 채널> 

 

https://www.stimson.org/2026/what-the-red-sea-conflict-between-the-u-s-and-the-houthis-taught-iran/
https://www.cfr.org/articles/beyond-taiwan-a-decent-peace-at-the-trump-xi-summit

